


작가의 말

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삼산초등학교 연못에는 금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. 

아이들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금개구리인 

것을 알게 된 이후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. 울음소리가 작고, 

활동성도 작은 금개구리는 그런 특성 때문에 서식지 파괴에 더 취약하다는 것도 

알게 되었구요. 인천의 깃대종 금개구리, 금줄이 빛나는 금개구리! 우리 모두의 

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지켜봐요.



쪽쪽 꾸우욱
쪽, 꾹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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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
이게 무슨 소리지?

나는 안들리는데..

잘 들어봐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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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기 개구리가 있어!

개구리 소리인가?

개굴 개굴 소리가 아닌데…

쪽쪽 꾸우욱
쪽, 꾹~~



저 개구리가 내는 소리가 맞아.

정말?

개구리가 이런 소리도 내는구나

신기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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쪽쪽 꾸우욱
쪽, 꾹~~



저게 뭐지?

놀라게 하지 말자.

개굴 개굴 안 우는데

개구리가 아닌가?                   

조용히 해.

조용히 해. 

아니야, 맞아.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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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?
설마 나를 모르나?
나는 금개구리인데..
인천에 살면서
인천을 대표하는 나를 모르다니
서운해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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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어새, 점박이물범, 흰발농게, 대청부채와 함께
인천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이라구!
나는 그 친구들 중에서 
너희들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잖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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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왜 혼자 있지?

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?

외롭겠다.

심심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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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날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
이 연못에는 나만 남게 되었어.
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멸종위기라고 해.
나도 너희처럼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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얘도 우리처럼 친구가 많아지게 도와주자.

깨끗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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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해.
자연을 보호해야 개구리가 살 수 있을거야.

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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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개구리가 많아지도록
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!

개구리 등에 금줄이 있네.
눈 주변도 금색이네!
아! 금개구리인가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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